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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와

청소년의 자존감과의 관계: 심리적․행동 통제의 매개효과

 심   주   원                    정   진   선†

홍익심리상담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의 하위 요인에 따라 심

리적 통제, 행동통제를 매개로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

색하고자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

구모형에서 설정된 경로에 초․중․고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분

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통제․행동통제를 매개변인으로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

과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중 사회․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가족이 심리적통

제와 행동통제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 자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대인관계는 심리적 통제를 매개로 유의하지 않았고 행동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사회․객관적 능력은 심리적 

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행동통제를 통해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적으로 나타

나 심리적통제와 행동통제가 사회․객관적 능력과 자존감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의미한

다. 또한 긍정적 성품과 가족이 심리적통제와 행동통제를 통해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성품과 자존감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가족만이 자존감에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여 가족과 자존감 간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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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자녀가 세상에서 접하는 첫 번째 타

인으로 자녀의 행동, 정서, 성격, 신체 및 인

지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존재로 자식의 지각, 관념 및 태도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왔다. 

어머니가 자신이 가진 신념과 가치에 따라 영

향을 미치듯이 자녀의 자아개념은 대인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경험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발달한다(Verschueren, Doumen & 

Buyse, 2012).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자아개념이 관계가 확장되면서 

점차 자기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의사결

정을 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적

절한 자기 통제의 기회를 습득하고 진정한 자

아상을 확립함으로써 자율적이 되고 새로운 

자기 개념을 개발하면서 성인이 될 도전에 직

면할 준비를 한다(유영숙, 하창순, 2016; 한승

욱, 2010). 이때 부모는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자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Coopersmith, 1981), 의미 있는 타인의 중요성

은 개인이 취하는 대부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

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조정을 거친 후에 나

타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자아개념은 

타인들의 실제적인 판단보다는 본인이 인식한 

타인들의 자신에 대한 판단을 자신의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형성된다(전하람, 김경근, 

2006).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2017청소년 통계 보

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청소년(13~19세)의 

42.7%는「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

고 있으며 청소년의 가출 원인으로「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이 74.8%로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갈등은 주로 학업성적, 사회생활, 

친구관계, 가사일, 용돈사용, 귀가시간, 부모에 

대한 불복종, 형제와의 갈등 등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가족문제와 관련되며(이주옥, 1993), 

어머니의 권력상실과 청소년의 영향력이 증가

함에 따라 갈등이 증가함을 보고하며 적응상 

곤란을 겪고 있다(김수연, 정문자, 1997). 이

런 갈등과 스트레스에 직면하면서 적응의 요

구를 받게 되며 적응의 영향요인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표가 자존감이다(김희화, 

1998). 개인이 가진 가치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환경을 지각하고 해석하여 반응하므로 스스로

가 무가치하다 느끼고 자존감과 자기 통제력

이 낮고 무기력 할수록 학교생활적응에도 어

려움을 겪게 된다(양경화, 2006; 유성경, 이소

래, 1998).

자존감과 자아개념의 정의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개념은 판단개념이 아닌 자신의 특성에 

대한 기술적인 개념이고 자존감은 자신의 특

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

장하나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한 채 

기술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자존감과 자기개념

은 상호 교환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연구자들은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기술

하는 것보다 더 정서적인 행위이므로 자기개

념을 자존감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자아개념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연구

들이 양적 측정이 가능한 자존감을 취급하고 

있어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는 자아에 대한 평

가적 방향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Berk, 1991; Brown & Alexander, 1991; 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 Wyliie, 1979: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6에서 재

인용). 자존감은 자아(self), 자신(ego), 자아상

(self-image), 자아지식(self-knowledge), 자아정체

(self-identity),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 자아개

념(self-concept), 현상적 자아(phenomenal self)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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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들로(송인섭, 1998), 인간의 발달적 과정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거의 상

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이경화, 고진영,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자아개

념을 상호 교환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자존감

으로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자존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Rosenberg 

(1965)는 자존감을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자기를 존중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James(1983)는 개인이 자신에게 중요한 삶의 

영역들에서 성공과 실패를 하는 의존적 특

성으로 자존감을 정의하였다(Crocker & Park, 

2003). 또 자존감을 삶의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처할 능력과 개인이 행복할 가치가 있는지

에 대한 경험으로 정의하여 자기능력에 대한 

태도와 자기가치에 대한 태도의 합으로 간

주하였다(Branden, 1969: 김민정, 2016에서 재

인용). 자존감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언급한 

‘전반적(global) 자존감’과 달리 최근에는 삶

의 특정영역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영역별

(domain-specific) 자존감’의 중요성을 제안하여 

측정과 평가에 있어 단순히 자존감의 수준이 

높고 낮음을 넘어 자존감의 변화가능성을 알

려주는 안정성, 평가에 영향을 받는 자존감이 

상태적인 요소인가 특질적인 요소인가에 대한 

구분, 자존감 수반성과 영역별 자존감을 측

정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이

동귀, 양난미, 박현주, 2013; 장재원, 신희천, 

2011; Brown, 1994; Crocker & Wolfe, 2001; 

Leary & Baumeister, 2000; Leary & Downs, 1995). 

최근 이러한 다양한 자존감의 측면들을 통합

하고 서로간의 관계성을 제시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자존감에 근거요인이 있

다는 견해로 자존감을 유능감 요인과 가치감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제안하면서 자존감을 다

차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다양한 행동

들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려 하고 있다(김민정, 

2016; Mruk, 2006; Tafarodi & Ho, 2006).

유능감 근거 자존감은 개인이 자기 삶의 다

양한 과제를 스스로 만족스럽게 성취할 능력

이 있다고 평가하는 정도로 알 수 있으며

(Mruk, 2006), 이수란, 이동귀(2008)의 연구에

서 James(1983)는 자신에게 중요한 삶의 영역

들에서 성공에 따르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자존감이라고 설명하였고, Grocker and 

Wolfe(2001)는 William James의 ‘중요성가설’에 

근거에 ‘자기가치감의 수반성 이론(contingencies 

of self-worth theory)’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특정 영역에서 성공을 추구하

거나 실패를 피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상승, 보호, 유지하고자 하는데 특정 영역에

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자존감 

수준이 달라질 때 자존감은 해당영역에 수

반(contingent)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Crocker, 

Luhtanen, Cooper, & Bouvrette, 2003). 자신의 자

존감을 평가할 때 중요한 삶의 영역을 경험적

으로 확인하여 총체적 자존감 점수에만 의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 자존감 수준과 

그 결과가 나타내는 자존감의 취약성이나 불

안정성이 더욱 중요한 측면이라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다(Crocker & Wolfe, 2001). 그러나 자

존감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영역과 높은 수

준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족도

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이수란, 이동귀, 

2008)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문화에

서 중요시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자신이 갖춘 

것을 평가하고 이것이 자존감을 형성(김민정, 

2016; Pyszczynski, & Cox, 2004)하는 근거가 된

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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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감 요인은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이 타

인에게 정서적 경험으로 수용되는지를 토대로 

하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델이론(model 

theory)과 거울자아이론(looking glass self)과 일치

하는 개념이다. 모델이론은 모델을 관찰하고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자존감이 발달한다고 

보았고(Bandura, 1977: 이미정, 1986에서 재인

용), Cooley(1902)는 중요한 타자의 반응과 평가

에 근거해 자존감이 형성되고 발달된다고 설

명하였다. 이 두 이론은 자존감 발달의 과정

이 타인의 평가에 의한 것인지 모델에 대한 

동일시에 의한 것인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중요한 타자 혹은 동일시 모델로서 부

모의 영향력을 중시하고 있다(이미정, 1986). 

또한 생애 초기 관계경험과 같은 자신의 가치

에 대한 자각이 자존감을 형성한다 하여 사회

적 수용에 대한 지각인 가치감이 자존감의 근

거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김민정, 2016; Brown 

& Marshall, 2001). 서구에 비해 가족주의적, 집

단주의적 성향의 문화권에서 성장해온 우리는 

자기감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Markus, & Kitayama, 1991) 사회적인 맥

락에서 자신이 얼마나 수용되는지를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는 가치감이 자존감에 큰 비중

을 차지하며 유능감에 대한 인식보다 자기 자

신의 가치감에 대한 인식이 자존감에 더 중요

함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안신호, 박미영, 

2005). 즉 자존감은 자기 자신의 가치감에 대

한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가치

감은 생애 초기에 접하게 되는 중요한 타자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지각된 경험이 자존감

을 형성하게 되며 인간이 태어나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의 삶의 경험, 상호작용, 중요한 타인

에 의한 기대와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

달된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김민정(2016)은 모

델이론과 거울자아이론에 기초한 가치감이 청

소년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며 결국 유능감

과 가치감은 자존감을 구성하는 두 요인인 동

시에 자존감을 경험하는데 있어 자신이 사회

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존재라는 경험이나 삶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존

재라는 경험은 각각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

할 근거가 된다. 두 요인들을 조합하여 자신

을 가치 있는 존재로 경험하기 때문에 자존

감을 갖게 되거나 자신을 유능한 존재로 지

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갖게 되기도 하며 

자존감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김민정, 2016). 본 연구에서도 

가치감과 유능감을 구성요인으로 하는 한국

형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를 이용하여 어머니

의 자존감 평가 영역별 중요도를 측정하였으

며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 영역에서 중요도가 

청소년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측한다.

자존감을 개인의 발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것

으로 메타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존감의 

수준은 아동기에 높았다가 청소년기 동안 낮

아지며 성인기에 점차적으로 상승하다가 노년

기에 급격히 떨어지는 곡선을 보인다 하였다

(장재원, 신희천, 2011; Robins & Trzesniewski, 

2005). 이경화, 고진영(2003)의 연구에서는 자

아개념이 유아기에서 아동기까지 감소하다가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까지 뚜렷하게 증가현상

이 나타나므로 이시기가 되면서 자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진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 

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자아개념이 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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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발달된다고 주장했으며 일단 성립되면 

지속된다고 주장했는데 Rosenberg(1979)는 “생

애 초기에 자아상을 발달시킨 사람들은 자아

가 급진적으로 변화된 후에도 오랫동안 이 자

아관점을 계속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서로 상

이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마다 변

화는 되지만 형성된 자아개념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의 기초가 되며 

그들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것과 타인들의 눈 

속에 비쳐진 것을 비교하는데 몰두하면서 자

아를 발견해간다. 이러한 자아개념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환경에 적응하고 관계를 중심

으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며 생활양식과 행

동양식을 모방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학습해 

가며 자기가치에 대한 개념들을 분화해 가는

데 강력하고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주 양육자인 어머니라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개인 내적 특성인 자존감과 

자기가치에 수반한 개념들이 반응양식인 양육

행동으로 드러나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이라 예측해 볼 수 있

으며 어머니의 자아개념과 자녀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

머니의 자아개념과 자녀의 자아개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어머니가 자신의 존재를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정을 위해 관심

과 노력을 다한다고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자

녀의 전반적인 자아개념도 긍정적으로 형성된

다 하였다(김경혜, 공경혜, 2004). 또 어머니의 

자아개념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

과 가치의식을 의미하며, 이는 환경을 선택적

으로 지각하고 경험을 해석하여 행동의 방향

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Felker, 1974: 

김경혜, 공경혜, 2004에서 재인용). 즉 어머니

가 자신의 자아개념에 따라 자녀를 대할 때 

자녀에 대한 해석이 다르며 이것은 양육태도

에 영향을 주게 되고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보

인 어머니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가정의 일

원으로서 존중되고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하므

로 아동의 내적 통제를 발달시키고 보다 분명

한 자기정의를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주게 된

다(김경혜, 공경혜, 2004; Coopersmith, 1981). 그

러므로 어머니의 자존감과 자녀를 대할 때 보

이는 양육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결국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태도, 행동, 가치체계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 부모의 태도를 말하며 자녀의 인식, 행

동, 태도에 대한 부모의 반응형태로 표명되어

지는 것을 의미(김재은, 1974: 이회란, 2012에

서 재인용)하는 것으로 어머니 자신에게 형성

된 자아개념에 따라 반응양식인 양육태도의 

질도 결정 된다 예측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 

중에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가장 많이 언급

되면서 꾸준히 있어왔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크게 지지차원과 통제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통제차원을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로 

세분화하여 양육방식을 수용, 심리통제, 행

동통제의 세 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다(Barber, 

1996; Soenens & Vansteenkiste, 2010). 부모의 지

지 행동은 온정, 수용, 반응적 행동, 민감성 

등과 같이 단일한 요소로 개념화 되며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비교적 일관성 있게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남정민, 성현

란, 권선영, 2014; Barber, 1996). 반면 부모의 

통제행동은 양육태도 초기 연구에서는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

였으나 최근 연구자들은 감독과 훈육, 강압적 

지시와 요구, 제약과 처벌등과 같이 혼란된 

구성요소로 개념화되기 때문에 자녀의 적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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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일관적이지 않아서 부

모의 통제행동에 대한 기능적 측면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Barber, 1996; Barber, Stolz & Olsen, 2005). 이전

의 연구들은 통제를 수용과 상반되는 양육방

식으로 간주하였으나 Barber(1996)가 통제의 유

형을 행동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구분하게 되

면서 이후 수용적 양육방식은 행동통제를 통

해 자녀가 적절한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한다고 밝혀 통제에 대해 새롭게 접근

하게 되었다(조성덕, 한세영, 2013; Calzada & 

Eyberg, 2002). 

행동 통제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일관되고 확고한 규칙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

라 자녀의 생활태도나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

(Barber, 1996; Pettit, et al., 2001)으로 필수적인 

감독과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발달을 

이끌어 낸다고 하였다(Barber, 1996; Soenens & 

Vansteenkiste, 2010). 부모의 감독과 같은 행동 

통제는 자신의 자녀가 부모 및 사회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규범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회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역할로부터 나

오게 되는 것(최정아, 이혜은, 2008; Steinberg, 

1990)으로써,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사회화 기

능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제공

해 주게 된다(Pettit et al., 2001). 자녀가 스스

로 충동을 조절하도록 부모가 지지적이고 분

명한 규칙을 지키도록 통제하고 자녀의 행동

을 관찰하고 활동범위에 대해 이해하는 통제

양육을 통해 자녀의 정서적 문제와 행동적 문

제를 예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성장하는 

청소년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계획하고 금지

된 행동이나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들을 의

도적으로 억제하는 능력 등 행동을 보류하여 

만족을 연기하고 지연하는 능력인 자기통제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성대, 염동문, 김서정, 

2013). 특히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방

법에 따라 성장하는 동안 부모에게 영향을 받

을 수 있기에 자기통제력은 주로 자녀양육방

법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남현

미, 1999).

반면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무시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방해하며 경험의 범위를 제한하여 자

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

한다(남정민 외, 2014; Barber & Harmon, 2002). 

심리적으로 통제하려는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과도한 참견, 수치심 유발이나 죄책감 유도, 

애정철회, 무시하기 등과 같이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부정적인 방식

을 의미한다(Barber, 1996). 즉 부모가 자녀의 

사고, 감정, 자기표현 등에 대해 애정을 철회

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

녀의 심리적 영역에 대해 통제를 가하는 양육

행동으로 행동적인 수단이 아닌 그 과정에서 

동반되는 정서나 의사소통 방법으로 표현되기 

쉬운 특징을 갖는 심리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을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왜곡된 

평가를 하게 되고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자신

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의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Pettit et al., 2001).

심리적 통제와 행동통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녀의 발달에 있어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자기

개념 형성, 자기가치감 형성, 독립심의 발달을 

저해하고(이미정, 도현심, 지연경, 2011; Barber 

et al., 2005), 자녀들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를 높게 지각할수록 내현화, 외현화 문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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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더 높게 나타나 자녀의 행동, 심리, 정신

건강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연구되고 있다(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2008; 이미정 외, 2011; 조윤희, 2016). 부모의 

양육 방식은 인지적, 정서적 변화를 겪게 되

는 청소년기에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조정하

거나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경험과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등 심리적 통제를 가하

여 청소년을 지나치게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게 만들며 청소년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서의 자아인식을 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게 된

다(남정민 외, 2014). 즉 자녀들은 자신의 내적 

자아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며 자존감의 감소, 

우울 및 불안, 의존성의 증가, 사회적 철수 등 

앞으로의 계획과 가치, 신념 등에 대해 능동

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와 반대로 어머니의 행동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활동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감

독하는 것이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

소시키며 학교생활적응과 긍정적인 자아개념

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많은 가정의 경

우 어머니의 지도와 감독이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희화, 2003; 조윤희, 2016; Barber, Stolz, 

& Olsen, 2005). Barber, Olsen, and Shagle(1994)

에 의하면 부모가 적당한 수준으로 자녀의 행

동을 관리, 감독하고 지도할수록 자녀는 자신

이 부모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

끼고 안정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더불어 자녀

로 하여금 적응적인 수준으로 자신을 통제하

게 하고 높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행동통제에 대한 전혀 다른 연구 결

과도 있는데 부모가 과하게 관리감독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도움을 제공할 때 자녀들은 자

신의 유능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으로 인식했으며 이러한 유능감의 부족은 자

녀들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도 하면서 동시에 부모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

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중적 표상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회란, 2012; Pomerantz & Eaton, 

2000). 또 다른 연구에서는 행동통제가 자녀의 

시각으로는 심리적인 통제로 여겨지기도 한다

고 보고하였다(Smetana & Daddis, 2002). 한편 

부모의 양육방식이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있어 

왔는데 양육방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서구권

에서 수행되었고 가족을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자율성을 지지하기보

다 집단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강조

하는 훈육이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다(이회란, 2012). 게다가 한국어머니에게 자

녀가 갖는 삶의 의미를 살펴본 연구(김세영, 

정태연, 2013)에서 어머니는 자녀를 자신의 삶

의 의미로 여기고 자녀와 심리적으로 독립해

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며 자녀들은 이

를 ‘어머니의 희생’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녀를 

일찍 독립시키는 서구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

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지지적, 수용적

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일관되

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으나 통제적인 양육

태도인 심리적 통제와 행동통제는 자녀의 발

달과 적응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

부연구에서 행동통제는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

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제양육’을 심리적 통제와 행동통제로 나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자존감 영역별 

중요도와 자녀의 자존감 사이에서 미치는 영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해 보면 자녀가 성장을 하고 사회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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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학교나 친구, 교사와의 관계를 확장해 

가지만 무엇보다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 초기 

아동기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받은 영향은 

이후 청소년기, 성인기 자아개념과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기존연구는 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자존감, 자기가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이 주

류를 이루었고 단순히 자존감의 높낮이를 비

교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어머니가 중요

하게 여기는 자존감 영역별 중요도와 청소년

의 자존감과의 상관을 비교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연구(이민식, 오경자, 

2000)에서 외현화 문제와 달리 내면화 문제의 

경우 부모가 보고한 행동이 자녀의 지각을 통

해서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rych

와 Fincham(1990)은 부모가 실제로 보이는 행

동보다 부모의 행동을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

고 해석하는지가 자녀의 발달 및 적응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제안하여 부모의 

행동에 대한 자녀의 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김혜진, 도현심, 박보경,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스스로 어머니를 

떠올리며 자신의 지각을 통해 보고하도록 하

였으며 자기가치에 대한 개념이 안정되어 가

는 청소년기인 초등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

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를 측정하여 어

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 내적인 특성

인 자존감의 근거 영역이 자녀의 자존감에 어

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어머니의 심리

적통제, 행동통제 양육이 어머니의 자존감 평

가영역별 중요도와 자녀의 자존감에서 매개역

할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

해 가족체계의 중심역할을 하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력과 어머니의 자존감 영역별 

중요도의 하위요인인「사회․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가족」,「대인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어떻게 전수되는지 하위요인별 

영향력의 중요성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사회화를 위해 

부모가 자신의 자존감 평가역영별 중요도를 

이해하고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

향력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건강하고 바람직한 자기가치를 형성

하도록 안내하고 자녀의 양육과 지도에 힘써

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각하여 바람직한 역할 

인식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부모

교육과 함께 청소년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

러 초․중․고 집단에서 주요변인들 간에 인

식의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부모 

및 교사가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

강한 자존감 추구의 목표를 위해 생활지도와 

교육을 안내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의 하위요인별로 심리적 통제, 행동통

제, 청소년의 자존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

째,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각 

하위요인, 심리적 통제, 행동통제, 청소년의 

자존감이 초․중․고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

요도의 각 하위요인, 청소년의 자존감, 심리적 

통제와 행동통제 양육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

한가?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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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  자료수집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초등학교 5~6

학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2~3학년 남

녀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배부

된 설문지 700부 중 692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정보를 누락한 설

문지를 제외한 634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

생 281명(44.3%), 여학생은 353명(55.7%)으로 

초등5, 6학년은 202명(31.9%), 중학생은 193명

(30.4%), 고등학생은 239명(38.7%)으로 구성되

어있다.

측정 도구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척도(Domains of 

Self-Esteem Appraisal Scale for Korean: 

DoSEAS-K)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를 측정

하기 위해 이동귀, 양난미, 박현주(2013)가 개

발한 4요인 29문항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

으며, 하위영역은 사회적․객관적 능력(15문

항; a=.90: 외모, 지적능력/지식, 학업성취, 학

력/학벌, 자신의 경제력, 사회적 평판 등), 긍

정적 성품(7문항; a=.86: 인품/성품, 긍정적 태

도, 배려/존중, 가치관/윤리/도덕 등), 가족(3문

항; a=.81: 가족간의 사랑, 가정생활/분위기), 

대인관계(4문항; a=.80: 대인관계, 친구관계, 

공동체내 관계 등)이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2이며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 사회․

객관적 능력은 .91, 긍정적 성품은 .83, 가족은 

.70, 대인관계는 .80이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Inventory: RSE)

이 척도는 개인의 전반적인 자아존중감 정

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로서 총 10문

항의 4점 Likert형 척도이며 긍정문항 5문항(나

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과 

부정 문항 5문항(나는 가끔씩 쓸모없는 것 같

다)의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전병재(1974)가 번안하고 윤미숙(1999)의 연

구에서 이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

치도는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8

로 나타났다.

심리적 통제척도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통제 척도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를 전숙영(2007)이 번안한 16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원척도의 응답범위는 3

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남정민(2016)의 연

구에서 사용한 척도로 응답범위를 1점부터 4

점까지의 16문항 4점 Likert용 척도로 사용하

였다. 하위영역으로 자기표현제한(3문항: 나의 

어머니는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귀 기울여 듣

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 감

정불인정(3문항: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

주려고 하신다), 비난(3문항: 나의 어머니는 나

를 혼낼 때 지난 잘못까지 들춰내시곤 한다), 

죄책감유발(2문항: 나의 어머니는 나를 키우시

면서 해준 것들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곤 한

다), 애정철회(3문항: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머

니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차갑게 대하신

다), 불안정한 감정기복(2문항: 나의 어머니는 

내게 잘 해주시다가도 화를 내실 때가 많다)

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뢰도는 .95 이었으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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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행동통제 척도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행동통제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해 김순화와 박성수(1983)가 

Baumrind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개발한 척

도로 40문항 5점 Likert용 척도를 사용하였으

며 반분신뢰도는 .80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행동통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위영역으로 통제(숙

제나 과제를 다 끝마쳐야 놀 수 있도록 하셨

다), 성숙의 요구(내가 힘들어 하는 일이 있어

도 내 능력껏 해결하도록 하셨다), 대화의 명

료성(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권장해 주셨다), 양육(일을 잘 하면 

칭찬하시고 더 잘하라고 격려해 주셨다) 영역

별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

영역별 중요도, 청소년 자녀의 자존감, 심리적 

통제, 행동 통제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

기 위하여 SPSS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주요변인들이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변

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의 왜도는 

–1.25~.71 범위내, 첨도는 -.61~1.29 범위로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

족(Kline, 2005)하였다. 그리고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를 계산하여 

신뢰도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자존감과 자존

감 평가영역별 중요도의 각 하위 요인별 자료

의 비정규성 수준을 줄이고 측정오차를 줄여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Bandalos, 2002) 위

하여 문항꾸러미(item parcelling)를 설정하였다. 

우선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의 하위요인 

중 ‘사회․객관적 능력’(15문항), ‘긍정적 성

품’(7문항) 그리고 ‘자존감’(10문항)을 요인분석

을 실시하여 모든 꾸러미들이 잠재변인에 동

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세 요인으로 측정변수

를 구성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자존감 평

가영역별 중요도의 나머지 하위요인인 ‘대인

관계’와 ‘가족’은 각 개별문항을 그대로 사용

해 각각 4요인과 3요인으로 측정변수를 구성

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와 청소년의 자존감의 관계에서 심리적․행동 

통제가 매개하는지를 AMOS 20.0 프로그램에

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여 경로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적합

도를 평가하고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2단계 과

정을 거쳤으며(Anderson, Gerbing, 1988: 배병

렬, 2011에서 재인용), 측정모형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모형의 수

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다음

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모

형의 설명력과 간명성까지 모두 고려하는TLI 

(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TLI 와 CFI는 

.90이상, RMSEA는 .05이하면 매우 좋음, .08은 

양호, .10미만 일 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적합도인 것으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또 

구조모형에서 잠재변수 간의 경로가 초․중․

고 집단,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 동일성과 구조모형 동일성도 검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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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1-4 2 3 4

사회객관적능력 1-1 1

긍정적성품 1-2 .210** 1

대인관계 1-3 .338** .482** 1

가족 1-4 .263** .463** .502** 1

자존감 2 -0.026 .247** .194** .285** 1

심리통제 3 .203** -.184** -.133** -.176** -.324** 1

행동통제 4 0.029 .409** .381** .386** .343** -.352** 1

평균 53.27 30.35 16.04 12.43 29.74 33.23 141.92

표준편차 9.89 3.75 2.89 2.14 5.23 9.05 18.92

왜도 -.31 -.77 -.51 -.79 -.07 .41 -.14

첨도 .35 1.08 -.06 .48 -.46 -.25 .08

*** : p<.001, **: p<.01, *: p<.05

표 1. 주요변인간의 평균, 표 편차  상 계수(N=634)

셋째,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청소년 자녀의 자존감의 관계에서 심리적 통

제, 행동 통제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

기 위해서 간접 효과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반복적인 

경험적 표본추출을 하는 Bootstrapping 의 경우 

안정된 모수추정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간접

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설명

할 수 있다(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

는 5,000개의 표본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고 

신뢰구간 95%에서 Bootstrapping 방법으로 간

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간의 평균, 표 편차  상 계수

주요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분

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사회․객관적 능력은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 심리적 통제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성품은 대인관계, 가족, 자

존감, 행동통제와 정적상관이 있으며 대인관

계는 가족, 자존감, 행동통제와 정적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은 자존감, 행동통제

와 정적상관을, 자존감은 행동통제와 정적상

관이 있으며 심리적 통제는 긍정적 성품, 대

인관계, 가족, 자존감, 행동통제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 집단 간 주요변인들의 평균차이 

검증

초․중․고 세 집단 간에 주요변인들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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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초등

(n=202)

중등

(n=193)

고등

(n=239) F(2,631)

M SD M SD M SD

사회객관적능력 54.76a 10.46 52.12b 10.34 52.90ab 8.85 3.73*

긍정적성품 31.29a 3.39 30.25b 3.95 29.64b 3.91 11.04*** 

대인관계 16.56a 2.76 15.74b 2.84 15.85b 2.99 4.96**

가족 13.11a 1.89 12.46b 1.96 11.82c 2.30 21.03*** 

자존감 31.82a 4.79 29.93b 5.13 27.84c 4.97 35.39*** 

심리적통제 32.13b 8.04 32.79ab 9.41 34.51a 9.43 4.14*

행동통제 147.62a 18.67 139.77b 17.90 138.84b 18.92 14.15*** 

***: p<.001, **: p<.01, *: p<.05, a,b는 scheffe사후검증 결과(a>b>c, ab는 a와도 차이 없음, b와도 차이 없음)

표 2. ․ ․고 집단 간 주요변인들의 평균차이 검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균 차이가 있는가를 일원분산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표 2의 분석결과, 초․중․고 청

소년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

별 중요도 하위요인인 사회․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과 심리적 통제, 

행동 통제 그리고 청소년 자신의 자존감에는 

집단 간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모든 변수가 

평균 차이에 대한 F값이 각각 3.73(p<.05), 

11.04(p<.001), 4.96(p<.01), 21.03(p<.001), 

4.14(p<.05), 14.15(p<.001) 35.39(p<.001)로서 

초․중․고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cheffe 검정으로 사후

비교 분석을 한 결과 ‘심리적 통제’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초등학생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통제’만이 고등

학생집단의 평균이(M=34.51)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존감’은 세 집단 간에 

분명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중 가족 구성원 간 사랑과 가정 분위

기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인 ‘가족’에서 세 집단 

간에 분명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

여줬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각 하위요인, 심리적 통제, 행동통제, 

청소년의 자존감이 초․중․고 집단 간의 인

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잠재변수들의 측정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타당성

을 검증하는 이유는 구조모형이 부적합다고 

판단되었을 때 원인이 측정의 문제인지, 혹은 

모형 설정의 문제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배병렬, 2011). 측정모형을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 변수 

전체의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X²(df, p)= 

1102.449(278, 000), N=634, TLI=.896, CFI= 

.911, RMSEA(CI)=.068(.064, .073)의 적합도 지

수를 보여주었다. 각 요인계수의 크기를 살펴

보면 .083에서 .917로 나타났으며 요인계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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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요인계수

(표준화 계수)
SE

사회객관적능력

S3 ← 사회객관적능력 1 .837

S2 ← 사회객관적능력 0.945*** .873 0.036

S1 ← 사회객관적능력 1.02*** .898 0.038

긍정적 성품

P3 ← 긍정적성품 1 .832

P2 ← 긍정적성품 0.883*** .714 0.05

P1 ← 긍정적성품 0.936*** .764 0.05

가족의 지지

F3 ← 가족의지지 1 .912

F2 ← 가족의지지 0.912*** .829 0.039

F1 ← 가족의지지 0.556*** .373 0.06

대인관계

R3 ← 대인관계 1 .556

R2 ← 대인관계 0.988*** .847 0.084

R1 ← 대인관계 1.184*** .833 0.082

R4 ← 대인관계 1.137*** .635 0.084

행동 통제

성숙의 요구 ← 행동통제 1 .613

대화의 명료성 ← 행동통제 2.123*** .938 0.119

양육 ← 행동통제 2.048*** .917 0.116

통제 ← 행동통제 0.144 .083 0.071

심리적 통제

자기표현제한 ← 심리적통제 1 .748

감정불인정 ← 심리적통제 0.540*** .446 0.05

비난 ← 심리적통제 1.174*** .840 0.056

죄책감유발 ← 심리적통제 0.509*** .501 0.042

애정 철회 ← 심리적통제 1.203*** .813 0.059

불안정한 감정← 심리적통제 0.908*** .846 0.043

자존감

E1 ← 자존감 1 .888

E2 ← 자존감 0.786*** .841 0.03

E3 ← 자존감 0.794*** .861 0.029

X²(df; p)=1102.449(278, 000) TLI=.896 CFI=.911 RMSEA(CI)=.068 (.064, .073)

*** : p<.001

표 3. 측정모형 분석결과(N=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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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비표준화계수 SE C.R. 표준화계수

심리적통제 ← 사회객관적능력 0.698 .114 6.102 .283***

심리적통제 ← 긍정적성품 -0.417 .191 -2.187 -.136*

심리적통제 ← 가족 -0.608 .150 -4.045 -.282***

심리적통제 ← 대인관계 -0.034 .196 -.174 -.013

행동통제 ← 사회객관적능력 -1.970 .424 -4.648 -.192***

행동통제 ← 긍정적성품 2.798 .729 3.839 .220***

행동통제 ← 가족 2.401 .567 4.231 .268***

행동통제 ← 대인관계 1.887 .754 2.502 .170*

자존감 ← 심리적통제 -0.270 .065 -4.130 -.220***

자존감 ← 행동통제 0.046 .017 2.711 .154***

자존감 ← 가족 0.646 .125 5.178 .244***

*** : p<.001, **: p<.01, *: p<.05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크기를 중심으로 요인을 채택하는 기준은 보

수적인 기준에서 .60이나 .70 이상이고, 이보다 

관대한 기준으로는 .30 이상이면 받아들일 만

하다는 주장도 있다(Field, 2009). 따라서 행동 

통제의 하위요인 중『통제』가 표준화계수 

.083으로 행동 통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하였다. 측정변수

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표 3과 같

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25개의 측정변수로 7개의 잠재변인을 측정하

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하위요

인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행동 통제를 통

하여 청소년 자녀의 자존감에 이르는 과정을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하위요인

별로 자존감에 이르는 유의미한 직접경로를 

포함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을 검증한 

결과, χ²(df, p)=774.184(256, 000), N=634, TLI= 

.933, CFI=.943, SEA(CI)=.057(.052, .061)로 양호

한 적합도를 나타내어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 대한 모형검증 결과, 표 4의 경

로계수와 그림 1에서 유의미한 경로는 실선으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자

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하위요인 중 사회․

객관적 능력은 심리적 통제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β=.283, p<.001), 긍정적 성품

은 심리통제에 부적 영향을 주었고(β=-.136, 

p<.05), 가족은 심리적 통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β=-.282, p<.001) 심리적 통제는 자

존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β=-.220, p<.001). 그러나 대인관계는 

심리적 통제로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C.R.=-0.174). 한편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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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조 모형

별 중요도 하위요인 중 사회․객관적 능력이 

행동통제에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β=-.192, p<.001), 긍정적 성품은 행동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β=.220, p<.001), 가족과 

대인관계는 각각 행동통제에 정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68, 

p<.001; β=.170, p<.05). 행동통제는 자존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으며(β=.154, 

p<.001)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하위요인 중 가족만 직접경로 계수가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β=.244, p<.001). 이는 어머니가 

사회․객관적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행

동통제의 양육태도를 줄이고 심리적 통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자녀의 자존감을 낮추게 

됨을 의미한다. 또 어머니가 긍정적 성품, 가

족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심리적 통제양육 

태도를 줄이고 행동통제의 양육 태도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어머니가 자존감 평가에서 가

족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자녀의 자존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앞서 확인한 구조모형에서 잠재변수 간의 

경로가 초․중․고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

형을 이용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

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차이

를 검증하고자 하는 집단을 나누어 동시에 투

입하는 다집단 인과모형 분석으로, 각 집단의 

경로 간 동일화 제약을 가한 다음 기저모형과 

동일화 제약 모형 사이에 χ²차이를 검증함으

로써 두 집단 간 경로가 동일하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분석 방법이다(홍세희, 2007). 측정변

수의 요인계수가 초․중․고 집단 간에 동일

하도록 제약을 가한 모형과 이러한 제약을 가

하지 않은 기저모형간의 χ²차이 검증을 실시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완전측정동일성 검증

을 실시한 결과 χ²차이가 53.963(df=36)으로 

유의미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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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χ² df TLI CFI RMSEA 차이값

기저모형 1504.523 771 0.906 0.919 0.039 ⊿χ² df

완전측정동일성 1558.486 807 0.908 0.917 0.038 53.963* 36

부분측정동일성 1543.794 799 0.907 0.918 0.038 39.271 28

구조동일성 1579.182 827 0.91 0.917 0.038 35.388 28

표 5. ․ ․고 집단 간 측정동일성 모형과 구조동일성 모형의 합도 지수

적동일성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초․중․고 

집단 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 요인계수인 심리

적통제의 하위요인 중, 비난→a3, 죄책감유발

→a4, 애정철회→a5에 대한 제약을 풀고 부분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χ²차이가 39.271 

(df=28)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 부분측정동일성은 성립되었다. 다음으로 

구조동일성 검증을 위해 잠재변인들간의 경로

계수까지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을 측정모형 

및 경로구조의 동일성만 가정한 모형과 χ²차

이 검증을 실시하였다(홍세희, 2007). 구조동일

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²차이가 35.388(df=28)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

동일성이 성립되었다. TLI와 RMSEA 값을 비

교했을 때 경로계수의 동일화제약을 가한 구

조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더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모형이 초․

중․고 집단에 따라 모형의 차이가 없이 모두 

적합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

기 위해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자존감 평

가영역 중 사회․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가족은 심리적통제와 행동통제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 자녀의 자존감에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092, p<.05; .064, p<.05; 

.103, p<.05). 그러나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

역 중 대인관계는 심리적 통제로의 경로는 유

의하지 않았고 행동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나 청소년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의 사

회․객관적 능력은 심리적 통제에는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행동통제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존감에는 부적인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객관적 능력이 자존

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

할 때 이 결과는 심리적 통제와 행동통제가 

사회․객관적 능력과 자존감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의미한다. 또한 긍정적 성품과 가족

이 심리적통제와 행동통제를 통해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성품이 자존감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심

리적 통제와 행동통제가 긍정적 성품과 자존

감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의미한다. 가족

만이 자존감에 직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244, p<.001) 심리적 통제와 행동통제가 가족

과 자존감 간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0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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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limit Upper limit

사회객관적능력 → 심리적통제 .283

               → 행동통제 -.192

사회객관적능력 → 자존감 - -.092* -.133 -.054

긍정적성품 → 심리적통제 -.136

           → 행동통제 .220

긍정적성품 → 자존감 - .064* .018 .117

가족 → 심리적통제 -.283

     → 행동통제 .268

가족 → 자존감  .244*** .103* .052  .174

대인관계 → 심리적통제 -.013

         → 행동통제 .170

대인관계 → 자존감 - - -.025 .089

*: p<.05

표 6. 부스트랩 차를 통한 직 ․간 효과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행동

통제가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구조적 관

계가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

영역별 중요도의 하위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먼

저 초․중․고 청소년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하위요인인 사회․

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과 

심리적 통제, 행동 통제 그리고 청소년 자신

의 자존감에 집단 간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모든 변수가 평균 차이에서 초․중․고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사후비교 분석을 한 결과 심리적 통제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초등학생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중․고등집단으로 올라갈수록 평

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의 발달에 따른 성인의 양육 및 교육방식의 

변화가 청소년의 욕구와 상충되어 청소년 스

스로 성인의 수용과 애정이 감소한다고 인식

한다(김희화, 1998)는 연구의 견해를 지지한다. 

심리적 통제에서만 고등학생집단의 평균이 높

게 나타났고 다집단 분석에서도 심리적통제의 

하위요인에서 초․중․고 집단 간에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독립시기가 늦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성인이 된 대학생 자녀들에게

까지도 지각되었고(신희수, 안명희 2013), 학업

적 성패가 결정되는 평가의 시기가 다가오는 

고등학생 집단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가 증가하고 발단 단계상 자율성에 대한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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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욱 강해져서 자녀가 더 높은 심리적 적

응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설경옥, 경

예나, 박지은, 2015)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

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

도 각 하위요인, 심리적 통제, 행동통제, 청소

년의 자존감이 초․중․고 집단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자존감은 세 집단 간에 분명한 인식

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청소년이 지

각한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 중 

가족 구성원 간 사랑과 가정 분위기를 측정하

는 하위요인인 ‘가족’에서 세 집단 간에 분명

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존감 평

가영역별 중요도의 각 하위 요인인 사회․객

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가족, 대인관계가 어

머니의 심리적 통제, 행동통제를 매개로 청소

년의 자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

였으며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모

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사회․객관적 능

력’, ‘긍정적 성품’, ‘가족’과 심리적 통제의 표

준화 계수는 유의미하였으며, ‘사회․객관적 

능력’이 심리적 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 직업, 경제력 등 외적으

로 드러나는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

된 ‘사회․객관적 능력’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

제 양육 태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 자신이 학력, 직업, 경제력, 성취, 사회

적 평판 등의 외적인 유능감 요인에 자존감의 

가치를 둘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성취와 성공

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정적인 양육

태도인 심리적 통제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과정은 

자녀의 행동을 부모의 의도에 맞추도록 하거

나 죄의식을 조장하고 사랑의 철회, 불안을 

심어주기와 같은 전략을 사용해 부모와의 정

서적 균형을 조정한다. 또한 심리적 통제를 

통해 자녀의 언어적 표현을 억제하고 자녀에

게 과도한 기대, 거부, 감정적 처벌, 일관성 

없는 정서적 표현으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Barber & Harmon, 2002). 이렇게 심리적 통제 

양육방식은 발달단계상 자율성과 정체성 추구

가 증가하는 청소년기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

을 받으며(Nelson & Crick, 2002), 부모 자녀관

계의 만족도와 자녀의 외로움 및 분노(안명희, 

2014)와 관련되며 자녀의 우울과 불안, 낮은 

자존감 등의 내재적 문제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명희, 신희수, 2012). 

또한 자녀의 외적인 성취와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는 자녀-수반 가치감이 부정적 

양육방식인 심리적 통제를 매개로 할 때 자녀

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설경옥 외2, 201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의 유능감을 측정하는 ‘사회․객관적 

능력’이 심리적 통제를 매개로 자존감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긍정적 성품’과 ‘가족’은 심리적 통제

에 부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어머니의 ‘긍정

적인 성품’은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와 상관없

이 개인이 내적인 기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배려와 존중, 노력, 가치관, 

윤리, 도덕성 등과 같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

다. ‘가족’은 가족애와 가정 분위기를 측정하

는 영역으로 가치감에 근거한 ‘긍정적 성품’과 

‘가족’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을 감소시

키는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였다. 

‘대인관계’의 경로만이 심리적 통제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친구나 공동체내, 이성간 

대인관계에 대한 개인적 특성의 가치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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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자녀에게 대인관계로 인식되기보다는 어머

니의 양육방식을 통해 어머니-자녀 간 상호 

관계적 특성에서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사회․객관적 능력’은 행동통제를 

부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고 ‘긍정적 성품’, 

‘가족’, ‘대인관계’는 행동통제에 유의미한 정

적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가족’이 행동통제에 

높은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자존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

어 자녀의 자존감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보이며 어머니의 행동 통제는 자녀의 자존

감에 긍정적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동통제가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심리적인 통제를 하는 양육행동

은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Garber, Robinson, & Valentiner, 1997)와 일치하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로부터의 심

리적 독립이 자아의식, 자존감 형성에 중요

한 발달 과업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태도와 독립하고자 하는 태도가 교차하면서

(Bloom, 1989: 정현희, 오미경, 1993에서 재인

용) 일생동안의 경험에 의해 형성, 발전된다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성장발달 중 특

히 의식구조 형성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 

대인관계, 상호작용의 의식, 부모의 자녀 양육, 

가치관 등의 과정적 요인이 사회 경제적 지위

나 부모의 역할과 문화적 수준 등 가정의 구

조적 요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정문자, 정현숙, 1994) 본 연구결

과의 ‘사회․객관적 능력’이 설명하는 구조적 

요인보다 어머니의 가족애나 가정의 분위기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대인관계’, 

‘긍정적 성품’과 같은 과정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

여준다.

그 외에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

도 중 직접경로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던 

‘가족’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이는 가정의 일원으로서 어머니가 

가족구성원인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가족 간에 신뢰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자녀가 지각할 때 자

녀 자신도 가정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인식

하며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수용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며 이런 

수용적인 가족관계는 자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존감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특히 가족과 직접적

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Papini & 

Roggman, 1992)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국

인에게 가족구성원 자체, 가족 간 사랑과 같

은 가족요인은 자신의 가치감을 수반하는 주

요 영역으로 타인과의 관계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상호의존적인 자기개념이 더 보

편적인 동양 문화권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며 

한 개인이 자기개념 형성에 있어 가까운 타인

을 포함하는 일은 일반적이며 어머니-자녀와 

같은 관계에서 어머니나 자녀 모두 자기개념

에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설경옥 외

2, 2015; Zhu, Zhang, Fan, & Han, 2007).

간접효과를 살펴본 연구결과에서 먼저 어머

니의 자존감 평가영역 중 ‘사회․객관적 능력’

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정적, 행동통제에 

부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

소년의 자존감에는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고, 

부적인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학력, 직업, 경제력,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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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평판 등의 외적인 요인에 자존감의 가

치를 둘수록 양육 방식으로 심리적 통제가 정

적으로 나타났고 행동통제 방식은 부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사회․객관적 능력’

은 심리적 통제와 행동 통제를 매개로 하여 

자녀의 자존감을 낮추는 부적인 간접효과를 

보였다.

‘긍정적 성품’은 심리적 통제에 부적, 행동

통제에 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청소년의 자존감에는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고 정적인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노력, 

가치관, 윤리, 도덕성 같은 어머니의 내적인 

기준이 자존감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자녀

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양육방식을 감소시키

고 자녀의 의사표현을 격려하고 자녀가 적절

한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

동 통제 양육방식을 더 높게 사용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또 어머니의 ‘긍정적 성품’은 심

리적 통제와 행동통제를 매개로 하여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정적인 간접효과를 보였다.

‘가족’은 다른 요인에 비해 심리적 통제에 

부적, 행동 통제에 정적으로 큰 효과를 미쳤

고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 중 ‘가족’만이 

자존감에 정적으로 직접효과를 미쳤으며 간접

효과 또한 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 영역 중 가족애와 가정의 분위기

를 중요하게 여기고 만족할수록 자녀에게 심

리적 통제방식을 낮추고 행동 통제를 통해 자

녀에게 감독과 지도를 제공함으로 적절한 발

달을 이끌어 낸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지지한다(조성덕, 한세영, 2013; Gomez, Gomez, 

Demello & Tallent, 2001). 또 어머니가 행동통

제 방식으로 양육할 때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감 있

게 삶을 스스로 주도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여(이미정 외, 2011)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특히 가족주의적 성향의 문화권에

서 성장해 온 한국인들에게 ‘가족’요인은 서로

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따뜻한 가족애와 가

정 분위기를 자존감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꼽았고 가족관계에서의 경험이 개인의 삶을 

크게 좌우 할 수 있으며(이동귀 외, 2013), 부

모와 관계에서 경험이 청소년의 자존감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Coopersmith, 1981)고 언급

한 점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 중 타인

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인정받고 지지

받는 ‘대인관계’요인은 행동통제 양육방식을 

.170(p<.05)으로 정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심리적 통제에는 유효한 경로가 나타

나지 않았으며 또한 청소년 자녀의 자존감에

도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어머

니가 대인관계 요인을 자존감 평가에서 중요

하게 여길수록 개인적 자아에 초점이 맞춰지

기 보다는 타인의 인정, 지지와 격려를 중요

시 하는 관계적 자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행동통제를 통해 자녀에게 규칙과 질서를 지

키도록 양육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타인

의 평가 같은 외부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어머

니의 가치는 자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어머니의 ‘사회․객관적 능력’은 

심리적통제와 행동통제를 통해 자녀의 자존감

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회․객관적 능력’이 자존감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심리적통제와 행동통제가 ‘사

회․객관적 능력’과 자존감 간 관계를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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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함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자존감 평

가영역 중 ‘긍정적 성품’과 ‘가족’에 대한 중

요도는 심리적통제와 행동통제를 통해 자녀의 

자존감에 정적인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성품’이 자존감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심리적 

통제와 행동통제가 긍정적 성품과 자존감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자

존감 평가영역 중 ‘가족’만이 자녀의 자존감

에 직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심리적 통

제와 행동통제가 ‘가족’과 자존감 간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 어

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 중 ‘대인관계’ 요인

은 심리적 통제와 행동통제를 매개로 하여 자

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육과정에서 어머니의 통제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해하고 그러한 양육방식

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

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머니의 자기가치수반

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경로

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결과는 청소

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영역 중 

‘긍정적 성품’같은 요인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록 어머니의 내적인 요인이 자녀의 자존감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가

족’요인이 측정하는 가족의 지지와 사랑을 받

고 있다고 느끼며 가족의 분위기가 화목하다

고 자녀가 지각하는 것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

라고 느끼며 가족 안에 수용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것이 자존감 형성의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지표인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

기 위해 학교 현장이나 청소년 상담 시에 가

족 간의 상호작용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방식

에 대한 탐색과 대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정

보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청소년의 낮

은 가정적 자존감은 부모와의 솔직하고 개방

적 의사소통이 증대 될 때 높아 질수 있으므

로(김희화, 1998) 자신의 부정적인 의견과 감

정까지도 드러내고 수용 받는 경험이나 온전

한 돌봄이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부모, 자녀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

발에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

역 소재 7개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학

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

과를 모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

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가 자존감

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미

치는 가정의 요인을 통해 가정에서 부모로부

터 받는 영향의 중요성을 확인했지만 청소년

기에는 친구관련, 교우친밀도, 학교생활 만족

도, 학업성적 등 사회적 요인에 대한 영향력

도 중요하므로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셋째, 행동통제의 하위요인 중 통

제의 표준화계수 점수가 낮아 행동통제를 적

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

외시켰지만 연구대상을 달리한 추가연구를 통

해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존감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자존감 평가

영역별 중요도 하위요인이 통제행동을 통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적응의 중요한 예측요인인 자존감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부모, 교사, 상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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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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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Worth Appraisal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Behavior Control

Joowon Shim                    Jinsun Jung

Hongik Psychology Counseling Lab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nd importance of maternal self-worth domains 

that affect adolescent self-esteem through psychological/behavior control. In the evaluation of self-esteem 

domains, the following sub-items effected adolescent self-esteem through psychological behavior control: 

‘Social/Objective ability’, ‘Positive character’, and ‘Family.’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d a static effect 

on behavior control but did not affect psychological control or self-esteem. ‘Family’ exclusively directly 

affected self-esteem, so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 psychological/behavior control is partially mediated 

by family and self-esteem. Based on these results, potential follow up studies are discussed.

Key words : self-esteem, domains, psychological control, behavi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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